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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봄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. 

가뭄 발생에 따른 쌀 수량 감소율을 산정하기 위한 피해기준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공시 품종 [새누리, 삼광, 해담쌀, 황금누리] 등을 이용하였으며 시험 장소는 경남 밀양시 식량원 남부작물부 기관 내 

시험포장 내 비가림 시설을 이용하였다. 

한발 처리내용은 [처리 기간 : 25일 및 30일], [처리 시기 : 이앙 후 3일, 이앙 후 10일, 이앙 후 20일, 무처리] 등으로 

처리하였으며 분할구 배치법 3반복으로 진행하였다. 주요조사항목은 생육특성, 수량구성요소, 수량감수 정도였으며 수

확 후 피해정도를 산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종실이 완전히 익은 후 시료를 채취하여 수량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

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각 품종 당 초장 감소는 이앙 후 한발 처리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처리시기에 따라 감소율은 크게 차이를 

보이지 않았고, 경수 감소는 이앙 후 3일 한발 처리 시험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. 간장의 변화는 초장 변화와 같은 

경향으로 조사되었다. 쌀 수량은 한발 처리에 의하여 40~60% 감소하였으며 조생종인 해담쌀이 한발처리에 의하여 50%

이상 감소하여 한발처리에 가장 민감한 품종이었다. 중만생종인 새누리와 황금누리에서는 등숙율이 무처리 대조구와 

비슷하였으나, 중생종인 삼광과 조생종인 해담쌀은 등숙율은 한발 처리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였다. 이앙 3일 

후 한발 처리 시험구에서 수수 감소율 가장 크게 조사되었으나, 품종에 따라 감소율은 다르게 조사되었다. 수당립수는 

한발 처리시기에 따라 감소율은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약 20%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 천립중은 공시

품종 모두 약 1g 정도 감소하였다. 따라서 생육 초기의 한발 처리에 의해 쌀 수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, 이앙 3일 후 

한발 처리구에서 가장 쌀 수량 감소폭이 크게 조사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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